
설립연도 	 1955년    		

업종 	 제조

적용 솔루션 	 Hitachi VSP F600 1대  

도입 효과 	

� 5년 앞을 내다본 스토리지 용량 증설 성공

� ERP 결산 속도 50% 이상 개선

� 기존 스토리지의 높은 유지보수 비용 절감

� IDC 임대 상면공간 비용의 절감

�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 플래시 스토리지 관리 자동화

1955년 2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전선명가’ 대한전선. ‘We Connect the Future; 더 나은 미래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창립 이후 올곧게 앞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전선의 모습 그 자체다. 지난 60여 

년 전력과 통신 케이블과 전력기기, 엔지니어링, 부스덕트 등 전선 관련 토털 솔루션을 생산 및 판

매해왔으며, 최근에는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속적인 성장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지난 2000년대부터 시작한 글로벌 비즈니스도 안정화되어 

2017년 현재, 미국과 남아공, 베트남 등 4개 지역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12개의 해외지사를 갖춰 

잇달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전선은 비즈니스 성장을 탄탄하게 받쳐 주기 위해 SAP ERP 및 MES(생산관리시스템)를 운영 

중이며, 그룹웨어와 E-Accounting, 문서관리, HR 등 일반적인 지원 시스템도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다. 이 회사가 현재의 IT 환경을 갖추게 된 것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종 업계에서는 

다소 늦은 SAP ERP를 도입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 남부럽지 않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고 

2017년 현재 최적화 단계라고 자부한다.

Fall NO.126 21

Best Practice I _ 대한전선

Hitachi VSP F600 도입 후 
ERP 속도 50% 개선

전선(電線)명가 대한전선, 
올플래시를 만나다



5년 내 20TB 데이터 증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 이상으로 급증하는 데이터가 문제가 됐다. 이미 SAP ERP 데이터 

용량이 90% 이상 가동되고 있었다. 당장 스토리지 용량을 증설해야 했다. 그런데 용량 증설만으로

는 성이 안 찼다. 성능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었다.

PI(Process Innovation)2)팀의 이기혁 팀장이 ERP1) 스토리지의 용량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하

며, IT 인프라의 용량 증설 또는 신규 장비 도입을 위해 아카이브 도입과 기존 HDD 스토리지 

증설, 그리고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새로 도입한다는 세 가지 방안을 중 하나를 제안했다(표 참

조). 이기혁 팀장은 “세 가지 안 중 업무 처리 속도가 향상돼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 

가격대비 성능비가 높은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판단

이 섰다.”고 설명한다.

때마침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해 50% 이상 SAP ERP 서비스 속도 향상 사례를 접하게 됐

다. 더구나 같은 업종의 기업이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벤치마크 대상은 없었다. 이기혁 팀장은 

“주 이슈였던 성능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까지 ERP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

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업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주사업자였던 효성인포메이션시스

템을 알게 됐다.”고 전한다.

빠른 응답 속도 제공하는 VSP F600 도입 결정
대한전선이 도입한 올플래시 스토리지 Hitachi VSP F600은 올플래시 스토리지 특유의 장점

인 빠른 응답 속도는 기본이었다. 초당 입출력 처리량을 말하는 IOPS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

도 99.6% 서브 밀리세컨드(Sub-millisecond: 1,000분의 1초 미만의 응답 속도) 응답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 사용자의 요청 사항에 대한 응답 속도가 빨라지면 작업 완료 속도가 빨라질 것

이다. 성능 저하 없이 압축 기능을 제공해 실제 스토리지 용량 대비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크다

는 이점도 있었다.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점은 ‘플래시 디스크의 단점인 내구성 

부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다. Hitachi는 플래시 아키텍처 설계 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오버 프로비저닝 등 성능 저하와 디스크 수명 연장을 위한 기술을 구현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성능 향상으로 결산에 드는 22.2시간 단축
Hitachi VSP F600은 신속한 배치(Batch)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솔루션답게 설치 과정

은 일사분란했다.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오후 11시 이후부터 시작된 데이터 이관을 위한 

시스템 정지 시간도 다음날 새벽 6시 전에 끝낼 수 있었다. 5일 정도로 예상했던 시간이 6시간

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스토리지 설치와 데이터 이관을 무사히 끝낸 후 맞이한 첫 결산 업무에서 성과는 여실히 드러

났다. ERP 업무 수행 시 속도 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현업 담당자들은 이구동성

으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원가계산 관련 순수 시스템의 처리 시간이 48.7시간에서 26.5시간으로, 평균 22.2시간이 줄

어들었다. 매출원가 계산 작업 중 가격 차이 기표 작업을 하는 ‘결산전기’ 작업은 평균 10시

간에서 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기혁 팀장은 “결산 속도가 평균적

으로 50% 향상됐으며, 모듈별 프로그램들도 도입 전후를 비교해 50% 이상의 응답 속도 향

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결산 마감 작업을 하는 현업 담당자들의 체감 효과를 전달받

고 프로그램별 성능 향상 효과를 수치로 보면서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고 보람도 느꼈다.”고 

말한다.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 이후 IT 하드웨어 리소스 재배치를 통한 IT 성능 개선 작업에 한창인 

대한전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리는 회사에 걸맞은 IT 시스템 운영 및 체계 확립이라는 

명쾌한 목표만큼이나 도전 정신 가득한 나날이다. 이런 인재들로 꽉 찬 대한전선의 미래 기상

도가 ‘늘 맑음’이길 희망한다.

대한전선 PI팀 팀장

이기혁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고민하다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1년 SAP ERP 도입 이후 5년여 동안 쌓인 데이터가 10TB. 향후 5년 이상 기존 ERP 시스템을 유지한

다고 했을 때도 스토리지 용량 확대는 필요했다. 단순히 용량만을 증설하는 것으로 끝나면 현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 올플래시 기술을 검토한 것이다. 올플래시 스토리지 가격

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시스템 도입의 적기라고 생각했다. 

스토리지 설치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

스토리지 설치 완료 후 온라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시간을 문의했을 때, 대략 120시간(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실제 수행 시간은 6시간 정도였다. 데이터 이관이 너무 빨리 끝나 혹여 잘

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할 정도였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수행해보고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이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상보다 올플래시의 성능이 훨씬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

면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데이터 이관을 지원해준 결과라 생각한다. 

대한전선의 IT 비전은 무엇인가.

국내 한 조사분석기관의 2016년 업종별 IT 투자 분석 자료를 본 적이 있다. 매출의 2%를 투자하는 금융권

과 달리 제조업은 0.3%를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 회사도 제조업의 특성상 인색하다 싶을 정도로 안정적으

로 투자하지만, 필요할 경우엔 과감하다. PI팀의 사명 그대로 전 업무 영역에서 효과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축해 회사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용량 증설’과 ‘속도 향상’   
 두 가지 목표 달성

1)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

	 하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  

2) PI(Process Innovation):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조직, 	

	 IT 등 기업 활동의 전 부문에서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축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개선 업무

스토리지 증설을 위한 세 가지 방안 비교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DB 이관

운영 리스크 최소화 
시스템 성능 향상 기대

HDD + HDD 추가

운영 리스크 최소화
2012년 데이터부터 
조회 가능

아카이브 도입 HDD 스토리지 증설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

HDD → SSD 교체

업무처리 속도 향상
신속한 내/외부 감사 
대응 용이

신속한 정보 조회 한계 
주기적으로 
아카이브 작업 수행

속도 및 성능 저하 불가피
데이터 증가로 인해 백업 
및 복구시간의 증가

운영 리스크 존재 → 
서비스 다운타임 발생 

※ 자료 : 대한전선 PI팀

구분

방법

장점

단점

SSD

HIS advantage 201722 Fall NO.126 23




